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삼성소리샘복지관에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 구축해

- 청각 약자 친화 복지시설로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 참조 모형(모델) 확산키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삼성소리샘복지관 3층 진행실(프로그램실)에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를

구축하고, 복지관과 청각 약자 친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 아동을 비롯한 이용자의 배움과 소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아동과 가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과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진행실(프로그램실)의 청취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는 마이크의 음성을 자기장 신호로 바꿔 

보청기·인공와우의 티코일(T-코일)로 전달하는 청취 보조 체계(시스템)다.

주변 소음과 울림의 영향을 줄여 진행자(프로그램 진행자)의 설명과 안내를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설치된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가 실제 진행 사업(프로그램)

참여와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과 교육에도 협력한다. 방송통신전파

진흥원은 성능 검증과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관은 이용자·보호자

대상 안내와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앞서 광주·부산·대전·대구보훈병원과 광주공공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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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에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를 구축하며 공공의료시설의 

청취 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복지시설로 참조 모형(모델)을

확대해, 의료·재활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 활동까지 다양한 이용 환경에

맞는 적용 사례를 넓혀가고 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파 기술이 청각장애 아동을 

비롯한 이용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설치 

이후에도 성능 검증과 교육·기술 지원을 이어가고, 다양한 이용 환경에

맞는 청각 보조 장치(히어링루프) 참조 모형(모델)을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파혁신추진팀 황준호 과장(☎ 061-350-1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